
당뇨와 여주

당뇨병이란 혈액 속에 혈당이 높아져서 당(糖)이 소변(尿)으로 나오게 되는 증상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 속에 있는 탄수화물이 소화효소에 의해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혈액 속으로 흡수가 되는데, 당을 잘 조절하

지 못하게 되면 당뇨병이 생기게 된다. 한의학에서도 당뇨를 소갈(消渴)증이라 하였는데, 다음(多飮), 다식(多食), 

다뇨(多尿)의 증상이 생겨난다고 하였다. 

당뇨가 생기면 항상 몸이 피로하고 노곤해진다. 소변이 잦아져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갑작스럽게 살이 빠지기 시작하여 허리 

사이즈가 줄어든다. 상처가 생기면 잘 아물지 않고 곧잘 염증이 생긴다. 남성의 경우 성 기능이 약해지게 되고, 여성들도 여성 질환이 더 쉽게 발병

한다. 왠지 배가 고프게 되고 이전보다 더 먹게 된다. 시력이 저하되기 시작하여 사물을 볼 때에 다소 뿌옇게 보이기도 한다. 손이나 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진다. 목이 마르고 물을 보통 때보다 많이 마시게 된다. 숨을 쉴 때 아세톤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한다. 위장병도 생기기 시작하여 메

스껍거나 토할 것 같기도 하다. 

보통 운동부족과 불규칙한 식생활, 스트레스와 비만 등의 원인으로 당뇨가 찾아오게 된다. 당뇨는 의원에서 관련된 몇 가지 검사를 해보면 발견

할 수 있다. 중년의 나이가 되어 어느 날 갑자기 ‘당뇨가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누구나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와 실망감을 겪게 된다. ‘아! 나도 이

젠 나이가 들고 건강이 나빠졌구나! 그동안 운동을 너무 안했어!’라는 자책감과 함께 정신이 번쩍 들게 된다. 

당뇨가 찾아왔을 때 우선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이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하게 일어

나는데, 그렇게 되면 혈당의 수치가 올라가게 된다. 코티솔 호르몬은 불안하고 조급하고 걱정을 많이 하게 될 때 많이 분비가 되는데, 직장생활이 힘들

거나 사업과 재정이 어렵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서 고민으로 죽을 것 같을 때,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면서 결국 몸이 상하고 망가

지게 되며 당뇨가 찾아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잘 웃고 잘 울고 모든 염려를 잘 잊어버리는 자세를 가지면 당뇨를 잘 이겨내고 건강할 수 있다. 

최근 당뇨에 좋은 음식 중 ‘여주’라는 식물이 많이 소개되었다. 여주에는 식물성 인슐린이라 할 수 있는 카란틴과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

다. 여주는 쓴 맛 나는 멜론(Bitter Melon)으로 서양에서도 알려져 있는데, 당뇨에도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건선이나 AIDS, 

위장질환, 신장결석, 간의 피로, 상처 치료 등등에 쓰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주로 제2형 당뇨병환자들에게 유익하다고 알려졌다. 또한 여주는 콜

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주며, 췌장암을 비롯한 간암, 직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건선이나 습진 환자에게는 피부에 새

살을 돋게 하는 성분이 있어서 피부를 곱게 해준다. 면역 기능을 도와주며 간의 해독과 간염, 간경화, 담낭질환 등에 좋은 효과가 있으며, 과민성대

장 질환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여주는 혈당이 낮은 환자나 임산부, 수유모는 금한다. 

평소 당뇨가 의심이 되는 분은 꼭 검사를 하시고, 규칙적으로 운동과 절제된 음식으로 건강을 회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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